
화학산업 경기 체감지수는?
전경련 , 11월 기업 체감경기 큰폭 하락 … 경공업 심화국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11월 기업실사지수(BSI)가 10월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전경련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11월 BSI는 98.6으로 나타나 2001년 11월 이후

12개월만에 기준인 100 밑으로 떨어져 기업들이 11월 체감경기를 10월보다 나쁘게 전망하고 있음을 반영했다.

BSI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전달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그렇지 않다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 아래면 반대를 뜻한다.

그러나 기업경영실적을 나타내는 10월 실적BSI는 102.7을 기록해 경영실적은 9월에 비해 소폭 개선됐다.

전경련은 미국경제의 불안과 미국의 이라크 침공 가능성, 북한 핵문제 등 외부적 충격으로 국내경기가 동반

침체할지도 모른다는 잠재적 가능성에 대해 기업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BSI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내수 및 수출, 투자 등 개별 조사항목별 지수는 100 이상을 보이며 전월대비 호조를 예고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95.6, 비제조업 106.4를 기록해 제조업의 체감경기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경공업(84.6)은 경기하락세가 산업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중화학공업(100.4)은 가까스로 기준인 100을 넘겼으며 정보통신산업(108.7)은 휴대폰 및 통신기기 판매 호조

등으로 경기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비제조업(106.4)은 유통(89.6)을 제외한 관련업종 모두가 지수 100을 상회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황

이 좋은 편임을 반영했다.

조사 항목별로는 내수(112.1)가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BSI는 제조업 기준으로 106.4로 전월

보다 소폭 호전될 것으로 전망됐다. 투자(102.1)는 수치상 100이상을 보이지만 여타 부문에 비해서는 부진해

대기업들의 소극적 투자행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경련은 그동안 국내성장을 견인해온 소비침체에 대비해 수출·투자 등이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

원을 강화하고 부동산 버블을 제거할 수 있는 세제대책과 가계대출 부실화에 대비한 은행의 주택담보비율 인

하, 가계대출 심사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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